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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기계설계 분야의 중견엔지니어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가 수행하는 구

체적인 과업은 무엇이며 그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학습은 무엇인지, 일터에서 이

루어지는 직무관련 학습의 맥락은 무엇인지 내러티브 연구방법에 의해 탐구하였으

며, 이것이 공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는 취업 후 

수입대체를 위한 초창기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을 위해 독립적으로 개발할 장비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장비의 개념설계를 하였으며, 볼 타입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 동료들과 함께 장비의 구체설계를 하였고, 근무하던 회사의 폐업 후 잔류 엔

지니어들과 함께 창업, 인터뷰 당시 이 기업의 경영자로 일하였다. 그가 엔지니어

로서 수행한 주요 실무는 공학적 문제해결이었으며, 비형식적 학습의 과정이었다. 

그는 실무수행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리, 자기주도적 과업수행, 기능분석, 추론과 검

증, 긴밀한 협동, 대화와 토론, 시행착오, 암묵적 경험지식의 체계화, 총체적 사고, 

환경변화의 지각과 기술수요 예측, 인간관계와 업무의 조화, 리더십 등을 경험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공학교육이 프로젝트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 대화와 토론 능력 

교육을 위한 협동학습, 성찰학습, 실무적 경험을 이론화하는 학습, 인간관계와 리더

십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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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엔지니어는 급속한 기술 및 사회 변화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평생학

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평생학습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보

유해야 한다. 평생학습이란 유전적, 신체적,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몸과 지식, 기술, 태

도, 가치, 정서, 신념, 감수성 등을 포함하는 마음을 가진 인간이 사회적 상황에서 평

생에 걸쳐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경험한 것을 자신의 생애와 통합시켜 지속적으

로 보다 많은 경험을 가진 존재로 변화해 가는 통합적 과정이다(Jarvis, 2007: 1). 

Martinez-Mediano와 Lord(2013)는 공학 분야 학생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운영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Naimpally, Ramachandran, Smith (2011)는 미국의 공

학교육인증에서 요구하는 평생학습의 의미를 해설하였다. 대학생들은 기업의 경쟁력

을 강화하고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인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조직차원에서도 학습

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교육 프로그램 인증

을 위한 졸업생 평가기준에는 “평생학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12). 공학분야 학생들에게 

평생학습능력과 일터의 평생학습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육성하는 교육도 시도

되고 있다(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11). 공학인증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엔지니어들에게 

요구되는 평생학습능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공학 분야 학생들을 위한 평생

학습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엔지니어의 직무와 학습은 과연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 UNESCO(2005), 

OECD(2007) 등이 말하는 평생학습이 우리나라의 보통 엔지니어에게도 필요한 것일

까? 연구자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엔지니어의 일과 학습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

고, 이는 엔지니어가 일터에서 수행하는 학습의 맥락을 찾아보기 위한 연구 계기가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실무분야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고 지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

견엔지니어 한 사람을 참여자로 선정 인터뷰하고, 그가 수행하는 구체적 과업을 학습

의 맥락에서 해석하여 공학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엔지니어의 직무와 학습의 관계를 탐구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구체적인 학습활동이 

내포된 과업수행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 참여자는 공학 분야에서 가장 비중이 

큰 기계분야 엔지니어이다. 엔지니어들이 경험하는 직무관련 학습의 맥락을 파악하는 

일은 공학도들에게 평생학습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나 여

기에서는 시론적인 차원에서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엔지니어 한 사람

에 국한하여 일과 학습의 관계에 대해 인터뷰하고 분석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 기계설계분야 중견 엔지니어의 일과 학습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 엔지니어의 직무관련 학습의

맥락과 공학교육에 대한 시사점 찾기 -
3

Ⅱ. 이론적 배경

기계분야 엔지니어의 일과 학습에 관련된 연구는 엔지니어에게 학습능력 및 학습지

도능력 등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양적 조사연구와 기계분야 엔지니어들을 인터뷰

하여 그들의 전문성 성장이나 지식의 형성 패턴을 질적으로 탐구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오창헌 외(2011 : 141-143)는 전자에 해당하는 연구로서, H대 졸업생에게 요구되

는 역량들의 요구수준을 조사하였다. 32 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실천적 공학기술자의 

핵심역량 항목들에 대한 중요도를 리커트 5점 척도를 써서 3차에 걸친 델파이법을 사

용하였다. 이 연구 결과, 학습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현장에서의 

학습지도능력, 융합역량/다양한 분야 학습능력 등에서 5점 만점 중 4점 이상의 높은 

요구 수준을 나타냈고, 평생학습능력은 3.9의 요구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인 문제해결능력(4.75)과 창의성(4.56)도 고도의 인지적 능력

으로서 고등사고능력의 학습과 연관된다고 볼 때, 이 연구 결과는 종합적으로 엔지니

어의 실무와 학습은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한 것으로서 엔지니어의 구체적인 직무와 실무 현장에서

의 학습이 어떻게 연계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기계분야 엔지니어들의 직무와 학습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질적 연구로는 자동차 

연구개발 엔지니어의 지식형성에 대한 연구(정승국, 2002)와 기계설계 기술자

(technician)*의 학습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최홍영, 2003), 차량기술사의 전문성 

발달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김주영, 2009; 임세영·김주영, 2012) 등이 있다.

정승국(2002)은 A 자동차 기업의 연구개발 엔지니어 1,48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와 12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엔지니어들의 개별적 지식 형성방식과 

개별지의 사회화 과정, 집합지의 형성과 축적과정 등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중 주

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개발 엔지니어 개인의 개별적 지식형성 과정이 

엔지니어들에게 부과되는 과업의 과다로 인하여 그 과정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었

다. 이는 회사가 중시하는 능력개발 방식과 엔지니어가 중시하는 능력개발 방식의 차

이와 관련되었다. 회사가 선호하는 능력개발 방식은 협력업체 등 업체 전문가들과의 

협의, 자체 학습 혹은 팀내학습 활성화, 학회/세미나 참여, 동일 테마를 연구 중인 동

료와의 논의, 전문가들과의 공동연구, 전문지에 게재된 논문 활용, 사내 스터디 그룹, 

기술개발 본부내외의 직무순환, 단행본 연구서 활동 등의 순서였다. 엔지니어들이 선

호한 능력개발 방식은 협력업체 등 업체전문가들과의 협의, 동일 테마를 연구 중인 

동료와의 논의, 팀장이나 사수와의 협의, 회사에 축적된 정보자료의 활용, 학회/세미나 

* 연구자는 “기술자(technician)”로 괄호를 첨부하여 표기함으로써 전문대학졸업 수
준의 테크니션을 의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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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등의 순서였다. 둘째, 개별지가 사회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타 차종 및 선

행 차종 담당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빈도를 분석한 결과 일본자동차 기업에 비해  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업의 경우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시스템이 있어 프

로젝트 책임자(Chief Engineer)를 양성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A 기업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집합지의 형성과 축적을 

위해 기술표준, 공식적 리포트, 비공식적 문서 등의 측면을 분석한 결과 귀중한 개발 

경험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개별화되거나 소실되고 있었으며 집합지-암묵지가 집

합지-형식지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지식조정 메카니즘이 주로 권위주의적 

메카니즘에 의존하고 있었고 강제와 동원의 조직문화가 지배적이었다. 

최홍영(2003)은 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를 보조하여 도면을 완성하는 기계설계기

술자의 학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의도적으로 표집된 

12명의 기계설계기술자를 심층 면담하여 학습경험의 실체, 학습경험의 형태, 학습경험

의 의미에 관한 주제어를 추출하고 이를 현상학적으로 기술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계설계기술자의 학습경험은 선임자, 고참, 사수, 선배, 윗사람, 사부, 전문가, 현장사

람들, 소규모 학습조직, 동료 등과의 대인적 상호작용, 선행사례, 생산된 제품, 총체적 

현장 및 생산기술과의 대물적 상호작용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학습에 이르게 된 계

기를 제공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몸으로 때워서, 실수를 통해서, 경험의 다양

화로, 우연히 무형식 무의도적으로, 질문하여서, 개방성을 가지고, 새내기 교육으로, 

관점 전환을 통해서, 감으로, 안목이 열려서, 포괄성으로, 스스로 혼자, 수련의 터널을 

통과하여, 아하! 체험으로, 전문직업교육을 통하여, 계속교육의 도움으로” 등이었다. 

현장에서 이루어진 학습의 형태는 문제해결학습, 무의도 무형식 학습, 탐구학습, 실수

를 통한 학습, 자기주도학습 등이었다. 이 연구는 학습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기울이

지 않는 생산 현장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수성가한 기술자들의 

학습 경험을 탐구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학

습활동과 학습에 유의미한 개인적 경험을 포괄적으로 진술한 것이 높이 평가된다. 그

러나 기술자들의 구체적인 과업수행 상황과 학습활동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

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김주영(2009) 및 임세영·김주영(2012)는 자동차 설계, 검사, 정비 분야에서 최고수

준의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기술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과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성숙시켜나가는지를 근거이론 방법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차

량기술사 10 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차량기술사

의 전문성 발달 과정은 자격취득준비기(정규교육 후 취업 및 부서배치, 실무경험 포

함), 자격취득 및 자격취득 후 전문능력 심화 확장기, 전문성 집대성기, 전문성 공영기

로 구분되었다. 차량기술사들이 전문성을 키우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학습활동은 연수

원 교육, 공장 집체교육, 현장 OJT 교육, 현장 방문, 업무 보조 및 실무 파악, 전문가 

따라 배우기, 시험 준비 등 자기주도 학습, 경험과 성찰학습, 프로젝트 수행, 제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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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무에서 경험하는 학습 방법

정승국(2002)
- 자동차연구 개

발엔지니어

협력업체 등 업체 전문가들과의 협의, 자체 학습(팀내) 활성화, 학회/세
미나 참석, 동일 테마를 연구 중인 동료와의 논의, 전문가들과의 공동연
구, 전문지에 게재된 논문 활용, 사내 스터디 그룹(동아리), 직무순환(기
술개발 본부내외), 단행본 연구서 활동, 팀장이나 사수와의 협의, 회사에 
축적된 정보자료의 활용 등

최홍영(2003)
- 기계설계 기

술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몸으로 때워서, 실수를 통해서, 경험의 다양화로, 
우연히 무형식 무의도적으로, 질문하여서, 개방성을 가지고, 새내기 교육
으로, 관점 전환을 통해서, 감으로, 안목이 열려서, 포괄성으로, 스스로 혼
자, 수련의 터널을 통과하여, 아하! 체험으로, 전문직업교육을 통하여, 계
속교육의 도움으로 등

김주영(2009)
- 차량기술사

연수원 교육, 공장 집체교육, 현장 OJT 교육, 현장 방문, 업무 보조 및 
실무 파악, 전문가 따라 배우기, 자기주도 학습(시험 준비), 경험과 성찰
학습, 프로젝트 수행, 제품개발, 신기술 동향 파악, 창의적 사고를 통한 문
제해결, 리더십 훈련 등의 계속교육, 후학지도, 평생학습 등

발, 신기술 동향 파악, 창의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 리더십 훈련 등의 계속교육, 후

학지도, 평생학습 등이었다. 차량기술사의 경우 자격취득 준비, 자격취득후의 전문성 

심화 등의 과정에서 외부적 지원을 별로 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조직차원의 지원보다 스

스로의 노력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전문성 발달은 지식형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실무현장에서는 비형식적인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실무적 학습 방법을 종합하면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질적 연구에 나타난 엔지니어와 기술자의 실무적 학습 방법 비교

Ⅲ.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엔지니어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학습의 계기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직무와 학습이 연결되는지, 그 맥락과 그것이 공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

인지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계설계분야의 중견 엔지니어 한 사람과 

인터뷰한 내러티브를 분석하였다. 내러티브란 대체로 어떤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이

야기를 말한다(노진아, 2009; 임세영·신효섭·권호안, 2012). 내러티브는 어떤 텍스트

나 담론에 담긴 이야기일 수도 있고, 개인들이 진술한 이야기에 특정한 관점을 갖고 

관찰하는 특정 질적 연구의 맥락에서 사용하는 텍스트일 수도 있다(Polkinghorne, 

1988). Creswell(2010: 86)은 내러티브를 “연대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사건/행동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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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나이 입학년도 경력 인터뷰 일시 및 장소 직무

A 40 1993 13 년
2012. 12. 8.

연구자의 연구실

반도체 

검사장비개발

는 일련의 사건/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음성 또는 문서 텍스트”로서 질적 

연구의 한 가지 유형이라고 하였다. 그는 내러티브 연구는 한두 사람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들의 이야기를 수집함으로써 자료를 모으고 개별적인 경험들을 보고

하고, 이러한 경험들의 의미를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과거에 경험한 일이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근간으로 하는 내러티브는 시작, 중간, 

종결이라는 연속된 흐름을 지니고 있다.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경우 면담에 참

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은 시간적 순서를 따르기 보다는 정돈되지 않은 낱낱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구자는 면담 내용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해석하여 

연속성과 균형을 지니도록 이야기를 배열해야 한다(Lieblich, Tuval-Mashiach, Zilber, 

1998). Clandinin과 Connelly(2007)는 내러티브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

로, 연구자가 동료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와 함께 연구 과정을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연구자 자신의 해석을 공개하여 타인의 피드백을 얻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연구 참여자에게 제시하여 적합성을 묻는 과정을 통해 균형

화를 시도하였으며, 다른 연구자와 의견교류를 통해 내적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준 연구 참여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메카트로닉스 공

학부 교수진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 기계장비개발 분야에 종사하고 경력이 8

년~10년 정도 되어 중견이라 할 수 있는 3인중 한 사람이다. 참여자의 개인적 사항

은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참여자 현황

인터뷰는 2012년 9월 12일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실시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

의 동의를 받아 녹음한 후에 전사하였다. 연구자는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직무경험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형식으로 진술하도록 운을 떼기 위해 준비한 질문을 활용

하였다. 인터뷰를 위해 준비했던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

까? 회사의 소개와 더불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소개해 주십시오. 중견엔지니어

로 성장해온 경로를 주요 경력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귀하의 경우 업무상 새

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일은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동료나 후배들에

게 귀하의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일은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기술관련 

지식 외에 팀워크, 비전과 목표 공유하기, 사고방식 포용하기 등과 관련된 학습과 교

육은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지난 3년을 돌이켜볼 때 엔지니어로서 가장 보

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기계장비개발 엔지니어

로서 꾸준히 성장, 발전해가는 사람이 지닌 특성은 무엇입니까? 공과대학의 기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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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로닉스 분야 엔지니어 교육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의 질문은 선행연구내용이나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설의 검증을 위해 발의된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의 직무와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상황에 적

합하게 자유롭게 대화를 이끌어나가는 도구로 준비한 것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과정은 내러티브 연구 방법으로 그 과정은 다음에 제시되는 [그림1]과 같다(임세영·

신효섭·권호안, 2012 참조).

  

초기 연구문제 설정

↓

연구문제 구체화

↓

인터뷰 질문 개발

↓

연구참여자 선정 및 참여요청

↓

인터뷰 실시

↓

추가 문헌 수집 분석

[그림 1] 자료 수집 과정

   자료의 분석과 종합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와 목적을 점검하면서 전

사된 원재료(raw data)를 검토하였다. 둘째, 인터뷰의 중요 내용들을 분석하고 범주화

하였다. 셋째, 도출된 주제들을 시계열적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참여자의 인터뷰 텍스

트에서 얻은 주제들의 계열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야기 주제를 추출하고 기술하였

으며 이를 논의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Ⅳ.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자의 일과 학습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분석

1. 참여자의 경력과 기술적 맥락

A는 2000년 2월에 한기대를 졸업하였다. 졸업 직전인 1999년 가을, 반도체 검사장

비 생산 기업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계속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터뷰 당시

(2012년 12월) 경력은 13년 정도이었다. A는 현재 CEO로서 경영을 맡고 있는데, 처음 

입사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자 함께 일하던 엔지니어들을 이끌고 2008년 창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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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 후 지금까지 A가 개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검사장비란 몰드가 끝난 반

도체 제품의 성능과 규격을 검사하는 장치이다. 이 장비는 제어 부분과 기계적 설비

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부분은 전자적 특성을 측정하여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기능을 

하며, 기계적 설비는 반도체 제품을 장치에 투입하면 특성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기

능을 한다.  

기계적인 기능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측정기 차원에서는 아

직도 격차가 있다. 최근의 기술변화중 하나는 불량품을 다시 개선이 가능한 것과 불

가능한 것으로 구분하는 기능이 추가된 점이다. 종전에는 양품과 불량품으로만 구분

하였다면 이제는 양품, 개선 가능한 제품, 불량품 등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

리고 검사 속도, 피검사체 입출력 속도 등도 기술경쟁의 대상이 된다. 검사장비 개발 

엔지니어로서 고민하는 것들은 스피드, 진동, 구조, 힘의 분포 등이다.

 “다음에 또 하나가 액츄에이터의 스피드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라는 

부분이에요, 기존의 직교 로봇이 외팔보 형태였었는데 외팔보 형태에서 스

피드를 올리면 끝에서 진동이 발생해서 디바이스를 제대로 못 놓거나 못 

잡거나 합니다. 이러니깐 이 구조를 H 타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H 타입

으로 갔을 때 한쪽에서 동력을 발생시키면 이쪽에 따라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구조는 어떤 구조일 것

이냐 라는 부분들의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을 처음에 설계에 들어가기 전

에 다 정해 놓고 들어가는 거죠.”

최근에는 하드디스크대신 용량이 큰 플레시 메모리를 사용하여 노트북을 얇고 속도

가 빠르게 생산하는 추세이므로 대용량 플레시 메모리를 어떻게 검사할 것인가가 검

사장비개발의 쟁점이다. 종전에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하였지만 최근에는 정

밀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장비 가격이 저렴한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2.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의 경험과 학습 경험

A가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 업무와 관계를 맺은 후 지금까지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

는 크게 첫째, 초창기의 수입대체장비개발, 둘째, 볼타입 검사장비 개발, 셋째, 처음 

입사하였던 회사가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게 된 사정에 대한 회상과 성찰, 넷째, 창업

과 새로운 기술개발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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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창기의 수입대체장비 개발

1) 도움 없이 기초부터 스스로 해결하기

99년 당시는 반도체 검사장비의 국산화가 시작되는 시기였다. 국내 반도체 생산물

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사장비 수요가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 일본 

등에서 수입되고 있었고, 수입품은 성능은 좋았지만 고가였기 때문에 국산 부품을 써

서 국내에서 생산하면 경쟁력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A는 입사 후 바로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을 맡게 되었다. 회사 사정상 졸업 후 바로 장비 개발 업무를 맡게 되

었지만 그에게 실무적인 일을 가르쳐줄만한 사람은 없었다. 국내에서 검사장비를 개

발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반도체 검사장비에 대한 기초를 공부하고 구

조와 기능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동료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A가 처음에 배당받은 이 과업은 과제만 있었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는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회사 경험이 없는 상태였는데도 불

구하고 주어진 직무가 독립적 프로젝트 수행이었다. A는 이때의 심정을 ‘막막하고 

불안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학습 상황으로 해석하면, 프로젝트 학습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학교육에서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해하고, 문제해결 절차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평

가하는 프로젝트 수행과 동일하다(Eyerer, 2000). 

대기업의 경우 프로젝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과정이 

있으며(정승국, 2002), 그러한 체계화된 시스템이 없더라도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그러한 과업을 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A가 일했던 기업은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는 

중소기업이었고, 반도체 검사장비 설계 담당 엔지니어가 없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이 일을 맡았고, 이에 따라 뜻하지 않게 프로젝트 관리를 스스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2) 기존 장비 기능 분석하기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기존 장비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전문서적을 통해 

원리를 추정하여 실제로 만들어보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었다.

 “당시 제가 그렇다 보니깐 저에게 그러한 실무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줄만한 사람들이 그 산업 분야에선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보니깐 그 당

시 제가 택했던 방법은 직접 그 설비를 제가 그 앞에서 하루 종일 보고 있

다던 지. 뜯어볼 수는 없으니깐 눈으로 안 보이는 부분들은 유추해 내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책에서 찾아보고 이런 적용 사례들을. 그런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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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좀 무식한 방법이죠 그냥. 부딪히면서 해보는 방법 그리고 제가 실제

로 설계를 해서 만들어 보고 검증을 해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찾

아내고 다시 또 설계를 업그레이드해서 다시하고 그런 과정이 많았어요.”

선경험자 없이 외국에서 도입한 장비를 앞에 두고 그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장비를 

만들어 내야 할 때, 그리고 그 장비를 마음대로 분해할 수도 없을 때,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것은 관찰하기, 유추하기, 문헌 대조하기, 알고리즘을 추정하여 설계하고 제

작해보기, 시제품 테스트하기, 개선하기 등이다. A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도체 검사

장비에 가까이 다가갔다. 

하나의 완성된 장비는 지식의 집결체라고 볼 수 있다. 모방단계의 장비 개발자는 

장비 속에 집결된 지식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 이것을 리버스 엔지니어

링이라고도 하는데 후발공업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차량기

술사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고유한 자동차 설계기술이 부재하였을 때, 자동차

를 만들기 위하여 차량을 해체, 분해하여 놓고 그 속에 들어 있는 기술의 내용을 찾

아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김주영, 2009).

선행 학습자의 설명이나 지원이 없이 완성 장비를 분해, 관찰하고 그 속에 담긴 지

식이 무엇일까 유추하는 과정은 실무적으로는 기술적 문제해결과정이지만 동시에 경

험을 통한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구체적 경험, 추론, 가설적 개념수

립, 설계, 실험 등 Kolb(1984)의 경험학습 전 과정(full cycle)과 관련된다. 이러한 

실무경험을 학교교육현장에서 재현한다면 실무를 모방하여 학습자에게 부과할 수 있

는 ‘기능분석 과제’이고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학습을 ‘기능분석 학습’이라고 말한다

(Pahl, 1998: 149).

3) 동료들에게 물어보고 확인하기

A는 반도체 검사장비를 구성하는 부분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관찰하고 원리를 유추

하여 만들어보고 확인해가면서 장비의 구조를 파악한 다음 유사한 성능을 가진 장비

를 개발하였다. 그는 혼자서 공부한 것을 동료들에게 설명하고 검토를 받으면서 그들

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면서 의심나는 부분들 내지 확신이 안서

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상의를 한다든가 토의를 한다든

가 그래서 제 확신이 맞다 아니면 그 부분은 잘못 예측했다 뭐 주로 이런 식

의 얘기를 해가면서 토의를 해가면서 그런 거를 방향을 잡아 나갔었던 거거

든요. [....] 예를 들어서 한 가지라도 의견을 내주면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

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서로 대화하고 토의하면서 하나씩 하나

씩 짚어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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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이 기능분석을 통해 알고리즘을 유추하는 작업은 혼자서 할 수 밖에 없었

으나 의심이 나는 부분이나 확신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토의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의 상대가 해당 장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아니었

지만 자신이 추정한 논리를 설명하면 그 논리가 맞는지, 비약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줄 수는 있었다. ‘대화와 토의’에서 A는 말하는 가운데 스스로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자신에게는 자명하지만 상대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으며 ‘하나씩 하나씩 짚어나가기’를 통해 생각의 범위를 확장하고 문제의 중

심에 다가설 수 있었다고 한다. 

동료와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다가가는 과정을 학습상황에 대입하면 협동학습이

다. 협동학습은 소집단을 편성하여 과업을 함께 수행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데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과제해결을 위해 충분히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다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대화와 토의’가 수반된다. 

4) 초기 제품의 성능개선하기

A가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 초창기에 주로 고민하였던 것은 저비용 고효율 설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었다. 비용절감의 요소는 구조적 개선보다는 일본, 독일 등에서 

수입해야 하는 부품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있었다. 즉, 구성부품 중 국산부품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초기 제품

을 만든 다음에는 그 장비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예를 들어 단위 시

간당 얼마나 많이 검사해 낼 수 있느냐, 중간에 멈추지 않고 얼마나 오래 작업할 수 

있게 하느냐 라는 문제가 중요하였다. 

 “설비다 보니깐 생산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기면 설비가 멈추는 경

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멈추지 않게 할 것이냐. 멈추지 않고 트러

블이 생겨도 자기가 그걸 해결하고 넘어가게 할 것이냐. 사람 손을 안타고. 

그런 관점. 그 다음에 얘가 테스트를 몇 개씩 하게 할 것이냐. 한 개씩 하게 

할 것이냐 두 개씩 하게 할 것이냐 세 개씩 할 것이냐? 그런 관점으로 단위 

시간당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 그런 식으로 고민을 했었던 거죠.”

선경험자의 도움 없이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기계 및 제어부분

의 주요 알고리즘을 풀어내는 것이 관건이었지만 그 단계를 지나 작동하는 기계가 일

단 만들어지면 성능개선으로 과제가 이동한다. 성능개선문제의 주요 형태는 멈추지 

않게 하기, 트러블이 생겨도 스스로 보정하며 계속 작동하게 하기, 시간당 작업량을 

증가시키기 등이었다. 설계한 기계가 일단 작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대물적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최홍영, 2003)이 중요하게 된다. 모방단계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기계에 내재된 지식을 풀어내는데 대물적 상호작용의 초점이 있었지만, 자신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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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비가 가동하기 시작하면 그 장비의 성능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다. 이것

은 종합적 경험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단계에서 단독으로 작업하는 것은 아

니다. 개념설계가 끝나고 제품 생산의 타당성이 확인되면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

부터는 몇 사람이 함께 팀을 이루어 완성해간다.

반도체 검사장비의 최종 설계 단계에서는 5명 정도가 3~4개월 함께 팀이 되어 일

하였다. 하나하나 시행착오를 통해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만든 장비는 국내에서도 많

이 판매되었고, 적은 물량이지만 해외에도 수출되었다. A가 초창기 반도체 검사장비

를 개발한 과업수행 과정은 첫째, 선경험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확정하기, 둘째, 외국산 장비를 관찰, 분해, 기

능분석, 알고리즘의 추정과 검사 등의 반복을 통해, 그 장비에 내재된 지식 해체하기, 

셋째,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동료들과 자신의 추론에 대해 대화와 토의를 교환하며, 

논리를 완성해 나가기, 넷째, 초기 시제품을 제작하고 그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기 등

이었다. 

이상 네 가지 과업들은 현장에서 A가 학습을 수행하는 맥락인 동시에 학습수행의 

과정 자체였다. 첫 단계는 타인의 도움 없이 문제를 확정하고 절차를 수립해 나가며 

기술적인 지식과 더불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능력을 배우는 프로젝트학습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외국산 장비를 해체하며 기능을 분석하여 기구학적 메카니즘과 제어 알고

리즘을 찾아내는 기능분석학습이었고,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이 추론한 알고리즘을 동료

에게 설명하고 대화하며 토의하는 협동학습이었다. 넷째는 초기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

기 위한 대물적 상호작용(최홍영, 2003)과 협동을 통한 종합적 경험학습이었다.

나. 볼타입 반도체 검사 장비 개발

반도체 제품이 점점 경박단소해지고 생산장비 기술도 진화함에 따라 검사장비도 바

뀌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A가 속했던 기업은 반도체의 접점이 리드타입에서 볼타입

으로 바뀌어가는 대세에 맞추어 2004년도에 새로운 검사장비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성능을 가진 반도체 제품을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시장 상황을 볼 때 단위시간당 생산성을 높이고 외산장비와의 가

격경쟁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기본 준비를 갖추고 설계 팀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작업을 한 결과 완성까지 6개월이 소요되었다. 개발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1) 팀워크를 통해 과업수행하기

반도체 제품이 변화함에 따라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새로운 타입의 장비를 개발하

는 단계에 왔을 때는 함께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인원이 전보다 많이 투입되었다. 

5~6명이 같이 팀워크를 통해서 장비를 개발할 때는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가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그는 가급적 서로 붙어 앉는다고 하였다.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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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돌리면 바로 볼 수 있게 자리를 배치해서 팀원들이 설계하는 과정을 공유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모니터가 이렇게 [손짓] 있고 의자가 이렇게 있으니깐 이 사람 의자 

돌리면 이 사람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나 다 알 수 있죠. 각각의 유닛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는 부분, 큰 컨셉은 다 잡아 놓고 시작을 하지만, [...] 

설계를 하다보면 그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문제죠. 그러면 다시 또 이 

사람하고 그 옆에 하는 사람하고 다시 또 상의를 하죠. ‘내가 이만큼 줄테

니깐 네가 이만큼 이쪽 줘라. 영역을’ 이런 타협을 자주 하지요. 거의 설계

할 때는 설계하는 내내 붙어있습니다.”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엔지니어들은 주로 

팀워크를 통해 과업을 수행한다. 공학교육인증원(2012)의 기준이 요구하듯이 엔지니어

에게는 다른 사람과 함께 효율적으로 설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A에 의하면, 하나의 장비를 여러 사람이 유닛을 분담하여 함께 설계할 때 가장 중요

한 것은 기능의 연계성을 맞추고 점유 공간을 서로 조율하고 진도를 맞추는 것이다.

처음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구체설계로 들어가면 예상했

던 것과 달리 각 부분의 기능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완성 속도에도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고 한다. 이 때 의견조율이 항상 잘되는 것이 아니다. 공간 조율 

때문에 몇일 동안 한 일을 포기해고 다시 시작해야 할 경우도 발생하고, 전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손을 놓고 기다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더구나 실무상황은 항상 시간

에 쫒기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보가 쉽지 않다. 서로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리더가 해야 할 일이다. 

2) 붙어앉아 대화하기

A의 경우, 업무상의 의견조율과 협력을 위해 취한 조치를 분석해보면 ‘붙어 앉

기’, ‘대화하기’, ‘타협하기’, ‘함께 출퇴근하기’ 등이었다. 서로 긴밀하게 의

견을 조율하고 함께 출퇴근하며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거의 같이 이렇게 작업을 진행

하였다고 한다. ‘퇴사하지 않는 이상’, 매일 함께 일하고 저녁 11시, 12시나 되어서 

퇴근하였다고 한다. 집에 가서는 옷 갈아입고 잠만 자고 나와야 한다. 기계기구 개발 

엔지니어에게 팀워크는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팀워크라는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상황과 대응하는 학

습방법은 협동학습이다. 학교에서 실행하는 협동학습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것이 기술

적 직무와 관련된 갈등과 치열함이다. 그리고 팀워크 과정에 갈등과 치열함이 대두될 

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서로 자신의 속내를 다 드러내고 또 상대의 속내에 경청하

는 대화의 리더십이다. Senge (1990)는 의견의 불일치와 갈등은 대화를 통한 깊은 



大 韓 工 業 敎 育 學 會 誌 第 38 卷 第 2 號14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팀학습”의 기회라고 하였다. 그는 정보의 교환과 축적보다 이

와 같은 상호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의미전환 학습이 팀워크에 더 큰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였다. 엔지니어들은 실무 현장에서 팀워크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협동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촉진하고 조율하는 능력을 경험과 성찰을 통해 배운다. 엔지니어 

양성 교육에도 협동학습의 경험을 팀워크 능력, 리더십 능력의 증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 폐업으로 이어진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의 경쟁력 취약성에 대한 성찰

A가 초창기에 입사하여 임원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회사는 2008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앞에서 문을 닫았다. 함께 일하던 엔지니어들은 몇 개월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

였고, 그 자신은 그들보다 더 오랫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다. 회사가 문을 닫은 후 A는 

함께 근무하던 엔지니어 10여명과 함께 창업을 하여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연구자는 

창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 회사가 왜 문을 닫게 되었는지 질문하였다. 이 질

문에 대해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여 반도체검사 장비 개발의 기술적 상황과 고비

용 저수익 구조의 엔지니어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1) 축적된 기술과 기초학습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 

장비를 개발할 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 재료비,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제품 이익률이 떨어진다. 기술개발단계에서 부실하게 장비를 만들었다가 오류가 발생

하여 다시 만들기를 반복하면 이에 투입된 비용이 제품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회사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장비를 팔더라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깐 외산 장비에 비해서 마진율이 떨어져요. 똑

같은 물건을 내놨지만 외국같은 회사들은 마진율이 높고 국내 회사는 마

진율이 적고 그러니깐 경쟁력이 없죠.”

A에 따르면 장비개발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없지만 시행착오를 거듭하

면 그만큼 비용이 증가하여,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경쟁력

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볼 때 시행착오를 많이 반복하는 이유는 기술축적의 부족, 

기초학습의 부족, 그리고 학습능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하였다. 축적된 기술이 없고, 

기본 기술을 만들어 낼 기초지식이 부족한데다가, 모르는 것을 학습해 나갈 수 있는 

학습능력이 부족하니까 국제경쟁에 취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장비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은 재료비, 인건비지만, 한걸음 물러서서 보면 그것은 시

행착오를 통한 ‘학습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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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식을 육성하는 엔지니어 양성교육의 부실이 기업의 개발비용증가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기초지식 교육을 충실하게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공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산학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기업의 시행착오 학습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 인력개발 소홀로 인한 악순환

기업이 제품개발 단계의 빈번한 시행착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본지

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엔지니어들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시켜야 한

다. 2008년 경제 위기 당시에도 인력개발과 제품 다양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회사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많이 성장하였고, 인력개발에 소극적이었던 회사는 

성장하지 못하였거나 문을 닫았다고 한다. 

 “그 당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유사 업종의 회사들도 다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배웠습니다.) 그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던 회사들은 

좀 더 지금 많이 커져있고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분야를 국한시킨 회

사는 아직까지 많이 크지 않았고...”

외국계 회사들은 마진이 높고 여유자금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처하였으

나 국내 중소기업은 수익률이 나빠 엔지니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인원충원 등이 취

약하였다. 그는 이것을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고리를 탈피한 회사는 많이 커져있고요 그 고리를 탈피하지 못한 

상태의 회사는 없어지거나 그 수준에 있거나..”

마진이 낮으므로 투자할 돈이 없고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좋은 인재나 기술에 투자

할 수 없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계기를 만들어 고리를 벗어난 회사와 그렇지 않

은 회사 사이에는 그 후의 성장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그의 경험이다. 그가 속

했던 회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3) 경험의 논리적 체계화 실패

악순환의 고리를 탈피하지 못하게 한 또 하나의 원인은 실무 엔지니어들의 경험을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키지 못한 것이었다. 

 “그 고리를 끊지 못했어요. 끊지 못해서 경험은 많으나 논리적이지 못 

한 거에요 기술이.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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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술이 응용할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되잖아요.”

실무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다보면 어떤 암묵적인 지식을 얻게 되어 문제를 해결

할 수가 있으나 그 문제가 왜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결국 이러한 노하우는 확산되거나 응용될 수 없는 일회용 기술로 사

장되고 만다. 지식경영 이론에서 말하듯이 개인차원에서 암묵적 예지로 해결한 문제

의 사례들을 모으고 체계화해서 어떤 원리와 이론을 만들어야 기술이 조직에 내재화

되는 것이다(노나까 이쿠찌로, 히로타카 타케우찌, 1998). A는 기업이 새로 획득한 어

떤 해법의 의미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기술의 체계화를 통한 내재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4) 납품한 장비의 고장에 발목 잡히기

기술의 논리적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고 계속 납품한 장비의 문제해결에 발

목 잡히게 된다고 하였다.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거죠. 

[...] 시장이라는 부분은 이런 장비가 필요했다가 저런 장비가 필요했다가 

계속 바뀌는데 이 장비를 판매를 하면서 다른 장비를 준비를 해줘야 되거

든요. 이 장비는 이미 여기서 개발을 끝내서, 다음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판매할 때 다음 장비의 개발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판매한 장

비에서 지속적인 트러블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대응하고 설비는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깐. 그런 부분들에서 엔지니어들을 

많이 뺏기는 거죠. 소스가. 엔지니어 소스가 그쪽으로 많이 뺏기니깐 이런 

새로운 제품 개발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지는 거죠.”

장비개발 엔지니어는 자신들이 설계, 제작하여 납품한 장비에 트러블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의 원인을 확실히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성능과 제어 알고리즘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외형적 기능이 구현되는 것

으로 만족하고 넘어갔을 경우에는 장비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원인을 밝

히기가 어렵다. 엔지니어가 어찌하다가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왜 그 문제가 해결되었

는지 묻지 않은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A는 경험상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어떤 기능과 성능을 얻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왜 그런 성능이 나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석이 따르지 못하면 결국 불완전한 기술이 되어 납품 후에도 

엔지니어들이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그것에 매달리게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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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이론적 체계 속에서 이해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학습상황과 연계하면 성찰학

습(reflective learning)이라고 할 수 있다(Kolb, 1984). A의 입장에서 볼 때 실무현장에

서 엔지니어들이 성찰학습을 게을리 하는 것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도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고장이 났을 때 대처하지도 못하는 난제의 원인이 된다. 학

교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성찰학습능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학

설계 등 경험중심의 학습을 하였을 경우, 반드시 되돌아보고 무엇을 경험하였는지, 그 

경험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이었는지, 다음 활동을 위해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묻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Wöll, 2004). 기업의 실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라. 창업, 경영과 리더십

회사가 문을 닫은 후 창업한 A는 처음에는 전 회사가 하던 작업을 계속해서 마무

리 지었고, 2009년도 하반기에 들어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였다. 이때는 외산 장비의 

수입 대체보다 다른 국산장비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다. 

1) 고객사의 기술변화 동향 읽기

A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임무는 고객사의 기술변화 동향 읽기다. 반도체 공

정이 계속 바뀌어 가고 있어서 그 변화된 공정에 적합한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요구

되었다. 이제 세계 최고수준이 된 고객사의 기술변화를 읽고 그 요구에 대처하는 것

이 중요해졌다. 

2)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보수집 분석

반도체 제조사들의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른 검사장비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업 쪽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규모 반도체 제조사들은 생산 공정이 변화하여 새로운 

검사장비가 필요하면 수의계약이나 경쟁 입찰로 우선 협상대상회사를 선정하고 개발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 타이완, 중국, 싱가폴 

등지에서 개최되는 해외 전시회도 부지런히 참관한다. 외부 변화를 신속하게 읽어내

고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은 장비개발 엔지니어들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3) 개발엔지니어들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조언하기

A는 기업경영자가 되어서도 설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않고 종종 일을 하는 편이

다. 설계 엔지니어들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

을 어려워하고 있는지 짐작이 된다. 그러면 커피를 마시며 넌지시 조언을 해준다.  

 “저는 모니터에 띄어 놓은 것만 봐도 이 친구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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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가끔씩 어께 너머

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는 않고 커피 한 잔 하면서 아

까 내가 봤는데 그 부분 너 이렇게 생각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보다는 

이 방면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조언 같은 관점으로. 

콕 집어서 잘못 됐다는 이런 식의 표현은 많이 안하고요. 그런 식의 관점에

서 많이 얘기를 하는 상황이죠.”

이제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배워서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기를 기다리고 조정하는 입

장이다. 지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중 하나가 후배들

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조언하는 것이다. 

4) 슬럼프에 빠진 동료에게 힘이 되기

전자회로나 프로그램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경우 해결되지 않

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좌절하고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그럴꺼예요. 어떤 현상이냐면 항상 새로운 것을 

하다보니깐 막히거든요. 막히면 좌절하고 좌절하면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

을 하고 있지 라는 자괴감 내지는 그런 생각을 슬럼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게 많이 와요. 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 했던 대로 쫙 되면 성취욕도 느

끼고 하는데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답은 모르겠고”

이런 슬럼프에 있을 때 누군가 옆에 와서 넌지시 가르쳐주는 것은 문제해결의 실마

리를 찾는데 도움도 되고 심리적으로도 큰 힘이 된다. 문제를 ‘콕 찍어서’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많은 

경우 그것으로 슬럼프를 벗어나기도 한다. 

 “회사에 그런 친구가 한 명있는데 H대 출신이에요. 00과 나온 친군데 

소프트 엔지니어에요. 소프트 엔지니어들은 안 보이는 거 가지고 하다보니

깐 그런 슬럼프가 조금 많아요. 후임들은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저 슬럼

프에요’ 라고 표현을 안 하거든요. 이 후배는 보면 그 친구들에 대해서 상

태를 파악 하는 거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얘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워

하는가 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게

끔 코칭도 하고 조언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아무나 그런 일은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능력은 기업에서 함양될 수 없기 때문에 대학교육에서 길러지기를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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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한다. 

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실무 경험을 충분히 쌓아 지도적 업무를 수행하는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 

중견 엔지니어의 경험에 대해 인터뷰하여 그가 수행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가 수행하

는 직무 속 학습은 무엇인지를 찾아 일과 학습의 관계를 탐구하고, 공학교육의 시사

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본 장에서는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자의 직무 경험을 시계열적으로 구분하여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엔지

니어가 일터에서 수행하는 학습을 찾아 해석하고자 한다. 

1.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 엔지니어의 일과 학습에 대한 이야기 

흐름

13년의 경력을 가진 연구 참여자의 경력경로는 크게 3 단계지만 실무경험과 관련된 

내러티브는 4가지 주제로 구분된다. 첫째는 첫 취업 후 수입대체를 위한 초창기 반도

체 검사장비 개발업무 수행시기(2000년~2004년), 둘째, 볼 타입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 

시기(2004년~2007년), 셋째, 근무하던 회사의 폐업으로 이어진 이론적 체계화의 소

홀에 대한 반성적 성찰, 그리고 잔류 엔지니어들과 함께 창업한 이후 인터뷰 당시까

지(2008년~2012년)의 이야기이다(<표 3> 참조). 

A는 대학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 업무를 맡았다. 

그 업무는 그 회사에서 처음 하는 일이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기초부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했다. 이 때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먼저 반도

체 검사장비의 기구학적 메커니즘과 제어부분의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책도 찾아보고 여러 정보도 수집하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외국산 장비

의 운전 현장에 가서 하루 종일 관찰하고 기능을 분석하고 추론하여 기존장비에 내재

된 기술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추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료와 대화하고 토의하였으며, 추론을 바탕으로 설계하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통해 개념설계를 완성하였다. 일련의 과업수행 과정에서 그는 제한된 

자원과 시간 속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절차를 알게 되었고,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이 무

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진단하고 그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스스로 학습하였다. 자신이 추론한 것에 자신이 없을 때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기술적 

추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적합한지 검토를 받았다. 이렇게 습득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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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바탕으로 초기 시제품을 만들고 문제를 개선해가면서 반도체 검사장비의 개념을 

파악하였다. 이것들은 교육학적 관점에서 보면, 프로젝트 학습, 자기주도 학습, 기능분

석학습, 협동학습, 종합적 경험학습 등과 대응시킬 수 있다(<표 3> 참조).

그가 첫 번째 경력단계에서 수행하였던 일과 학습의 과정을 돌이켜볼 때 엔지니어

를 양성하는 공학교육이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프로젝트 관리능력, 자기주도적인 학

습능력, 기술 기능분석 능력, 대화와 토의 능력, 협동 능력 등을 육성하여 주었다면 

그는 보다 용이하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였을 것이다(<표 3> 참조).

고된 입문과정을 통과하여 A는 볼 타입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이라는 두 번째 경력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 단계에서 학습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기술적 실무경험은 동료

들과 붙어 낮아 긴밀한 팀워크를 통해 설계를 한 경험이다. 이렇게 밀착해서 앉아야 

하는 이유는 설계팀 구성원들이 서로 제품의 기능연계성 확인, 유닛들의 점유 공간 

조율, 진도조율 등 때문이었다. 그는 서로 갈등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며, 팀워크를 배

웠다. 앞의 단계에서 본인이 추론한 기술적 논리의 적합성을 검토해 줄 때의 협동보

다 더 깊은 의미에서 협동하는 것과 팀워크를 경험한 것이다. 이는 Senge(1990)가 말

하는 멘탈모델의 학습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팀 학습(team learning)이라고 볼 수 있

다. 미래의 엔지니어들이 실무에서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쉽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대학이 할 수 있는 것은 깊은 협동학습의 체험, 팀워크 능력과 조정 

협상 능력의 육성 등이다(<표 3> 참조).

내러티브의 세 번째 주제는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 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심

도 있는 이론적 체계화의 소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다. 그것은 그가 다니던 회사가 

세계적 경제 위기 여파로 문을 닫게 된 것과 관련된다.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는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반도체 검사 장비개발의 경쟁력

을 취약하게 만들었던 실무현장의 기술관련 문화 문제를 반성적으로 성찰하였다. 그

가 지적하는 당시 기술관련 문화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표 3> 참조). 

첫째는 축적된 기술과 기초학습부족으로 인해 시행착오의 빈도가 너무 높았다는 것

이다. 기초가 부족하니까 완성도가 높은 개념 설계를 하지 못하고 시제품을 만들어 

보아 안 되면 다시 하는 방식은 인건비와 재료비의 낭비를 가져왔고, 결국 개발비용

의 과다 지출을 유발하여 제품 경쟁력을 낮추었다는 것이다.

둘째, 어떻게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도 이것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논리적으로 체계화 시키지 않고 시간에 쫓겨 제품 개발에 매달

리다보면, 이 경험적 암묵적 지식이 재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지식이 되지 못하고 개

인에게 내재된 암묵지로 남는다. 그가 회사를 이직하거나 또 다른 업무를 맡게 되면 

그 지식은 사장되기 일쑤다.

셋째, 납품한 장비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설계에 대한 이론적 체계와 근거가 약하

기 때문에 고장을 바로 진단, 처치하지 못하고, 주요 인력이 여러 날 그에 매달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장비 개발을 위해 시간을 다 빼앗기게 되고 기회를 놓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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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개념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론적 체계를 다지고 구체설계 단계에

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바로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더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

던 문제가 신제품 개발 시기를 놓치고 회사의 존폐를 위협받는 상황으로 커질 수 있

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일의 

경중과 완급을 판단하지 못하고 외적으로 드러난 문제의 처리에 급급해 하는 기술관

련 문화의 문제인 것이다.

<표  3>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 엔지니어의 일과 학습에 관한 내러티브의 흐름

실무경험 

Narrative

수행한 일

(학습의 맥락)
관련 학습내용

엔지니어 양성교육에 

대한 시사점

초창기 

수입대체 

장비개발

(2000년

~2004년)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

해결하기

프로젝트 관리

자기주도적 학습과 

과업수행

프로젝트학습을 통한 프

로젝트 관리능력의 육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육성

기성장비 내재기술 해

체하기

기능분석 (리버스 엔

지니어링)

기술, 기능분석 과제 학습 

실행

동료와 대화와 토의 협동, 대화와 토의
대화와 토의 능력 육성

협동 능력 육성

초기제품 성능개선
종합적 경험과 경험

의 성찰
종합적 경험학습 실행

볼타입반도체

검사장비 

개발

(2004년

~2007년)

붙어 앉아 대화하며 팀

워크를 통해 과업수행

- 기능연계성, 공간 및 

진도 조율

심도 깊은 협동학습

팀 학습

심도 있는 협동학습 실행

팀워크 능력 육성

조정과 협상 능력 육성

폐업으로 

이어진 

기술경쟁력 

취약성 성찰

축적된 기술과 기초학

습부족으로 인한 시행

착오

시행착오 학습 기초이론 학습 실행

경험을 이론적으로 체

계화하지 못함

개인적 지식, 암묵적 

경험지식의 체계화
성찰학습 실행

납품한 장비의 문제에 

발목 잡히기

총체적 사고/시스템 

사고

총체적 시스템 사고능력 

개발 

창업과 

경영,

리더십

(2008년

~2012년)

고객사의 기술변화 동

향 읽기
유의미한 문제의 정의 문제발견 학습 실행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

보수집 분석

환경변화의 지각과 

예측

사회변화, 기술변화 파악

을 위한 인문, 사회 교육

엔지니어에게 자존심 상

하지 않게 조언하기

인간관계와 업무의 

조화

인간관계 능력 육성

수평적 리더십 육성

슬럼프극복 도와주기
스트레스, 슬럼프 극

복 도와주기

긍정 리더십 육성

감성리더십 육성

요컨대 앞에서 언급한 고비용이 드는 시행착오 학습, 암묵적 지식의 체계화를 위한 

여유 부족, 총체적 시스템 사고 부족 등 기술관련 문화의 문제는 서로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대학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과 성찰 능력이 있

는 인재를 육성할 책무가 있다(<표 3> 참조). 

이제 내러티브의 마지막 단계다. A는 다니던 회사의 폐업이라는 위기에서 함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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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엔지니어들과 창업을 하고, 이제 CEO로서 계속해서 반도체 검사장비 개발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경영과 리더십이 중심 주제였다. 이제 그는 고객사의 

기술변화 동향을 읽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하기에 

분주하다. 유의미한 기술 개발의 과제를 정의하는 일, 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지각하

기, 대책을 수립하는 일 등이 중요한 임무다. 대내적으로는 개발 엔지니어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조언하기, 슬럼프 극복 도와주기 등이 중요한 일이다(<표 3> 참조). 이를 

위해 대학 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문제 발견 학습 기회의 제공, 사회변화와 기

술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교양교육 강화, 인간관계 능력과 수평적/긍정적/감성적 리더

십의 육성 등일 것이다.

2. 엔지니어의 직무관련 학습의 맥락에 관한 논의

1) 엔지니어의 주요 직무와 학습은 동전의 양면 관계

엔지니어의 직무관련 학습의 맥락은 그 학습을 하게 된 배경이 되는 의사결정 과정

과 직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대학 졸업 후 처음 취업하여 배당 받은 업무

의 경우, 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학습의 맥락은 회사가 반도체 장비개발을 하기

로 결정한 것과 A에게 이 일이 배당된 것, A가 이 일을 맡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가 처음 수행한 직무는 장비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나 설계도면 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장비의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고 제어 알고리즘을 추정하여 재구성하

는 일, 즉, 장비관련 기초지식의 학습으로 형식성의 관점에서 보면 비형식 학습이다. 

무엇을 학습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장비와 직접 부딪혀 가며 경험을 쌓아가며 하

나하나 배우는 과정은 학습의 주도성 관점에서 보면 자기주도학습이다. 이러한 학습

의 비형식성, 자기주도성은 A가 어느 정도 장비에 대한 기초를 습득한 다음 자신의 

장비 작동원리에 대한 추론이 적합한지를 동료에게 묻고 확인하는 과정, 시제품을 만

들어 보고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일인 동시에 학습인 이러한 행위의 결과는 장비설계에 관련된 지식의 축적이었다. 

일의 맥락과 학습의 맥락이 다르지 않았고, 일과 학습이 다르지 않았다. 이 경우 일과 

학습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엔지니어는 전형적인 지식

노동자(피터 드러커, 2007)이며, 설계 및 개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제

품혁신을 선도하는 지식노동자로 인정된다(정승국, 2002). 

2) 실무적 문제해결과 이론적 체계화의 상승작용

엔지니어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나 장비를 설계하는 것이 주요 과업이다. 설

계과정은 무수히 많은 문제해결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장비를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이론적 지식을 적용하여 최적 값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으나, 

이론적으로 구한 값이 맞지 않아 경험적으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어떻게 하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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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후자와 같은 경험을 하였을 경우, 그냥 해결된 것만 좋아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A는 처음 입사하였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과정을 반추하면서 시행

착오에 의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도 그것을 체계화하지 않는 풍토가 기술적 경쟁

력을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장비 설계의 실무에서 얻게 되는 노하우들을 체계

적으로 정리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해 놓으면, 그것은 회사의 지식이 되지만, 그

렇지 않으면, 그것은 개인의 경험과 기억 속에 남아 있다가 없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

이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지식은 다시 새로운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며, 실

무적 문제해결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다시 흡수하여 점차 적용력이 높은 지식으로, 지

식경영 순환과정을 통해 진화할 것이다(노나까 이쿠지로, 히로타카 다케우찌, 1998 참

조). 실무적으로 습득한 노하우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일은 하나의 지식창출과정인 

동시에 깊은 학습과정이다. 

요즈음 기업이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창의력이

다. 공학교육에 대한 요구의 우선순위 1위도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이다(오창헌 외, 

2011). 대학교육 현장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육성하려면 무엇보다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과제를 부과하는 것을 들지 않을 수 없다. A가 경험을 바

탕으로 제시한 경험적으로 해결된 문제의 이론적 체계화라는 주제는 창의적인 문제해

결능력이 사용되는 맥락을 적시한다.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는 교육에 실무를 통해 얻

은 노하우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반대 방향에서의 교육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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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arrative research on the job and the job-related 

learning of a mechanical engineer – an exemplary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job-related learning of 

engineer in work place and it’s implication on 

engineering education 

Se-Yung Lim*

  This study inquired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by a narrative research method 

: What was the job of an engineer in mechanical design field? How did he fulfill 

his job-related learning in his workplace? What were the context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job-related learning in the workplace? And some implications 

of the job-related learning on engineering education were discussed. We identified 

that the research participant’s career as a mechanical engineer has developed 

through three stages. At first, he engaged on conceptual design of a 

semi-conductor test machine through self-initiated learning from basic to whole 

system of the machine. At second stage, he leaded a design group for the 

concrete design of a ball type semi-conductor test machine. In this stage he 

learned the meaning of cooperation and cooperative learning. At third stage, he 

initiated to found an entrepreneur company that was specified to design a 

semi-conductor test machine. He became CEO of the company. He learned the R 

& D policy making through contacts with global company, visiting exhibition in 

abroad. Eventually his main task as a mechanical engineer was the problem 

solving in the process of machine design. 

  He had experienced and learned through his works : project management, 

independent fulfilling of tasks, functional analysis and reverse engineering, 

conceptualizing and test, cohesive cooperation, dialogue and discussion, mediation 

of conflict, human relationship, leadership. The implication of the narrative 

analysis on engineering education is, proposed, to give the students more chances 

to experience and to learn such activities.

Key words : job of mechanical engineer, job-related learning of engineer in work 

place, narrativ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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